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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자기애적 취약성과 은둔형 외톨이 성향 관계에서 내면화된 수치심과 경험회피의 매

개효과를 검증하고자 하였다. 20세 이상 35세 이하에 해당하는 성인 남녀 총 312명(남: 153명,

여: 159명)을 대상으로 병리적 자기애 척도 중 자기애적 취약성을 측정하는 문항, 은둔형 외톨

이 척도, 내면화된 수치심 척도와 경험회피 척도를 사용하여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첫째, 내면화된 수치심은 자기애적 취약성에서 은둔형 외톨이로 가는 경로에서 완

전매개효과를 나타냈다. 둘째, 경험회피는 자기애적 취약성에서 은둔형 외톨이로 가는 경로에

서 부분매개효과를 나타내었다. 셋째, 내면화된 수치심과 경험회피는 자기애적 취약성과 은둔

형 외톨이 관계에서 완전 매개효과를 나타내었다. 본 연구는 자기애적 취약성과 은둔형 외톨이

성향 간의 관계를 경험적 자료를 통해 검토함으로써, 자기애적 취약성이 은둔 성향으로 이어지

는 과정에서의 심리적 기제에 대한 이해를 확장하였으며, 치료적 개입에서 내면화된 수치심과

경험회피가 중요한 개입 방향으로 고려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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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한국 청년층에서 늘어나고 있는 은둔

형 외톨이는 집에서만 머무는 물리적인 고립

을 핵심 특징으로 하는 병리적인 사회적 철수

(social withdrawal)로 정의된다(Kato et al, 2020).

은둔형 외톨이의 다른 표현인 히키코모리(hikik

omori)는 일본에서 처음 고안된 개념으로, 1990

년대 말 등교를 거부하거나 직장에 나가지 않

고 수개월에서 수년까지 집에서만 지내는 이

들을 shakaiteki hikikomori(사회적 히키코모리)라

고 부른 것이 그 시초이다. 이러한 인구들이

점점 늘어나 현재는 수십만 명에 이르는 등

걷잡을 수 없는 문제로 비화한바, 은둔형 외

톨이는 종종 ‘조용한 전염병’으로 불린다(Teo,

2010). 기본적으로 구직의 어려움이 은둔 생활

에 영향을 미치기도 하나, 일부는 직장을 구

한 이후에도 폭언, 꾸중, 높은 압박 상황 혹은

직장 내 인간관계 문제로 은둔형 외톨이가 되

기도 한다(OECD, 2025). 이들 중 몇몇은 시간

이 지나 다시 사회에 복귀하기도 하나, 현재

일본에서는 ‘8050 문제’라 하여 은둔 생활을

하는 자녀가 50대가 되어서도 사회․경제활동

을 하지 않고 80대 노부모의 경제적인 부양을

받으며 생활하는 등의 사회적인 문제가 발생

하고 있다(Sekimizu, 2021). 이러한 현상을 두고,

정근하와 노영희(2022)는 일본에서 일어난 사

회 문제가 한국에서 재현된 적이 있다는 경험

적인 근거를 들어 8050 문제 또한 한국에서도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 우려된다고 경

고하였다. 실제로 한국은 2024년 기준, 거의

집에만 있는 고립․은둔 청년의 비율이 5.2%

로 나타났다(국무조정실, 2025).

현재 히키코모리는 일본에서 기술된 개념이

므로 Diagnostic and Statistical Manual of Mental

Disorder-5 Text Revision(DSM-5-TR)의 문화 및

정신의학적 진단(culture and psychiatric diagnosis)

항목에 등록되어 있다. 그러나 한국을 포함한

아시아 국가 뿐 아니라 프랑스(Chauliac et al.,

2015), 스페인(Malagón-Amor et al., 2018), 튀르

키예(Kasak et al 2022), 중동(Shah et al., 2024)

등 전 세계에서 일본의 히키코모리와 비슷한

사례가 발견됨에 따라 은둔형 외톨이는 IT의

발달, 글로벌 경제의 불확실성 등과 관련한

현대사회 관련 증후군으로 보아야 한다는 견

해가 제기되어 왔다(Furlong, 2008; Kato et al.,

2024). 한때, 은둔형 외톨이는 선진국의 청소

년이라면 누구나 직면할 수 있는 현대의 사회

적 문제로서 비임상 전문가들 사이에서 정신

병리로 바라보는 것에 부정적인 견해가 있었

다(Li & Wong, 2015). 그러나 은둔형 외톨이는

다양한 부적응적인 심리 변인과 연관이 있고

이러한 심리 요인이 은둔형 외톨이를 유발하

게 된다는 점(Nonaka & Sakai, 2021)과 이들 중

대부분이 회피성, 편집성, 조현성 성격장애 및

우울, 불안장애와 같은 다양한 정신질환으로

진단 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Teo et al., 2

015). 이 밖에도, 다수의 연구에서 은둔형 외

톨이는 약물치료가 필요한 다양한 정신질환뿐

아니라 자살 사고 및 사회적 기능손상 등을

비롯한 부적응적 심리 변인과 관련이 있는 것

으로 나타났다(Amendola et al., 2021; Bonnaire

& Rignot, 2022; Kondo et al., 2011; Nagata et a

l., 2013, Nonaka & Sakai, 2021). 따라서 많은

연구자가 이러한 장기적인 사회적 철수 행동

이 DSM에 나열된 여러 정신장애의 표현(manif

estation)으로 보고 있는 실정(Kato et al., 2019;

Li & Wong, 2015)따라 은둔형 외톨이는 심리

학적 개입이 필요한 문제라고 볼 수 있다(강

주승 등 2021; 정진영 등 2023).

최근 연구가 뒷받침됨에 따라 국내외에서도

일찍이 은둔형 외톨이에 대한 기준을 마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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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고 있다. 하지만 개입이 필요하고 본 은둔

기간은 최소 1개월에서 6개월까지 다르다. 전

반적으로 홍콩과 한국은 3개월 이상으로 보고

있으며 일본의 경우 6개월로 정해진 추세이다

(Li & Wong, 2015). 그러나 일본에서도 은둔

기간을 6개월뿐 아니라 최소 3개월 이상 6개

월 미만이면 조기 개입이 필요한 ‘전 은둔형

외톨이(pre-hikikomori)’단계로 보고 있다(Kato et

al., 2019). 이에, 잠재적인 은둔형 외톨이를 포

함한 은둔형 외톨이의 철수 기간의 최소 기준

은 많은 국내외의 연구자와 기관이 명시한 3

개월이 적절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본 연

구에서는 은둔형 외톨이의 철수 기간을 전 은

둔형 외톨이 기준을 포함하여 최소 3개월 이

상으로 정하고 은둔형 외톨이를 ‘3개월 이상

주요 사회적 상호작용이나 책임을 회피하며

사회적으로 철수한 상태(Teo et al., 2018)’ 로

정의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은둔형 외톨이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심리적 요인 중 자기애적 성격 특성에

주목하였다. 은둔형 외톨이 중에는 사회적 회

피뿐 아니라 자기중심성과 자기애적 경향성을

보이는데(Kato et al., 2019), 실제로 Iwakabe(202

0)역시 은둔형 외톨이 중에는 타인의 비판에

과민하게 반응하는 ‘취약성 자기애(vulnerable n

arcissism)’도 흔하다고 언급한 바가 있다. 이는

자존감에 상처를 입고 수치심에 압도되어 은

둔 생활을 함으로써, 자신에게 고통스러운 모

든 것을 거부하는 것으로 설명된다(Sarchione et

al., 2015). 국내에서 내현적 자기애(covert narciss

ism)로 더 많이 통용되는 자기애적 취약성(narci

ssistic vulnerability)이란, 침체되고 고갈된 자아

상으로 인해 분노, 우울, 공허감 등의 부정적

인 감정과 자기 비판적인 사고 및 대인 민감

성으로 인한 사회적 철수로 특징지어진 성격

을 의미한다(Pincus & Lukowitsky, 2010). 자기애

는 웅대성(grandiosity)과 취약성(vulnerability) 두

가지 표현형으로 나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

데, 자신만만하고 자신의 우월감을 증명하기

위해 적극성을 보이는 자기애적 웅대성과 달

리, 자기애적 취약성 성향이 높은 이들은 주

관적인 심리적 불편감을 더 많이 보고하므로

(심상홍, 이장한, 2012) 훨씬 더 병리적인 성격

으로 여겨진다. 자기애적 취약성이 현저한 이

들은 내면의 웅대한 자아상으로 인해 타인의

반응에 과도하게 신경 쓰게 되며, 충족되지

못한 특권의식은 사회적 철수로 드러나고, 이

러한 사회적 철수는 자아존중감을 지키려는

효과 없는 시도로 간주 된다(Czarna et al.,2018;

Dickinson & Pincus, 2003; Pincus & Cain, 2014).

실제로 은둔형 외톨이와 정신질환을 다룬 T

eo 등(2015)의 연구에서 정신질환의 진단 및

통계편람에 대한 구조화된 임상적면담(Structur

ed Clinical Interview for the DSM disorder [SCID])

을 통해 미국과 일본에서 6개월 이상 사회적

철수를 겪고 있는 22명을 진단한 결과, 1명이

자기애성 성격장애(narcissistic personality disorder)

로 진단될 수 있음이 밝혀졌다. 그러나 자기

애성 성격장애의 진단기준이 자기애적 웅대성

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어 자기애적 취약성

을 충분히 포착하지 못했을 가능성을 배제하

기 어려워 보인다. 실제로 DSM-5의 자기애성

성격장애에서도 취약한 자존감, 공허감 및 비

판에 대한 민감성을 위시한 자기애적 취약성

측면을 부수적 특징으로 일부 언급하고 있음

에도 불구하고, 진단기준 수준에서는 이러한

취약성이 직접적으로 반영되어 있지 않다는

비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Miller et al.,

2010; Pincus & Cain, 2014; Weiss & Miller, 201

8). 또한 다양한 문헌에서는 자기애적 취약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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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만연한 사람은 특권의식적인 기대나 웅대

한 자아상이 드러나지 않는 경향이 있어 회피

성 성격이나 단순한 신경증으로 오해되며 이

때문에 적절한 치료적 개입을 놓칠 위험이 있

음을 지적하고 있다(AAkhtar, 2000; Diamond e

t al., 2014; Dickinson & Pincus, 2003; Pincus, 20

23; Ronningstam, 2020). 따라서 자기애적 취약

성과 은둔형 외톨이 간의 관계를 경험적으로

검증하는 것이 필요하며, 이러한 과정에서 작

동하는 매개변인을 탐색하는 것은 은둔을 겪

는 자기애적 성향자에게 실제적이고 유용한

개입 전략을 모색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

이다.

본 연구는 자기애적 취약성과 은둔형 외톨

이의 관계에서 내면화된 수치심에 주목하였다.

다양한 문헌에서 사회적 철수와 자기애적 취

약성 간의 논의는 많이 진행되어왔다. 실제로

자기애적 취약성이 높은 이들은 인정욕구가

충족되지 않을 때 수치심을 느끼고 대인관계

에서 회피대처를 특징으로 하며, 이러한 회피

를 통해 자신의 취약성을 방어한다고 알려져

있다(Bernardi & Eidlin, 2018; Rogoza et al., 202

2). 수치심은 자신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절하

로 인식된 극단적인 부정적인 감정을 의미하

며 종종 개인적 지위 하락이나 거절 받은 느

낌 때문에 유발되는 감정이다(Velotti et al., 201

7). 수치심 경향성(shame-proneness)으로도 불리

는 특질 수치심은 성격화된 수치심으로 내면

화된 전반적인 수치심 경험을 의미한다(이인

숙, 최혜림, 2005). 또한, 수치심은 마땅히 자

신이 되어야 할 것에 한참 미치지 못했을 때

느껴지는 감정을 의미하므로 삶의 여러 부분

에서 실패했다는 느낌으로 인해 자기애적인

사람들의 핵심 감정에 있는 경우가 많다(Gabb

ard, 2022). 이와 비슷하게, 자기애의 취약성 영

역을 묘사하는 다양한 용어 중 ‘수치심에 지

배된(shame-ridden)자기애’라는 용어가 있을 정

도로 자기애적 취약성은 수치심과 연관이 깊

다(Ronningstam, 2009). 또한 선행연구에서 자기

애적 취약성이 수치심을 매개로 우울, 사회적

불안, 완벽주의 및 이상섭식행동 등 다양한

부적응으로 이어진다는 점이 반복적으로 나타

났다(김애경, 하승수, 2020; 나하영, 신태섭, 20

16; 박지연 등, 2011; 이문선, 이동훈, 2014).

이는 쉽게 상처받고 타인의 평가나 반응에 민

감하며, 내면에 웅대한 환상을 가지고 있으나

이러한 환상이 깨지면 쉽게 부정적인 정서를

느끼는 자기애적 취약성의 특징을 반영하는

것으로 풀이된다(강선희, 정남운, 2002; Pincus

et al., 2009).

또한, 내면화된 수치심은 자기애적 취약성

이 높은 이들에게 대인관계에서 회피적이고

철수적인 모습을 보이게 하는 요인으로도 자

주 언급된다(Bernardi & Eidlin, 2018; Besser & P

riel, 2010; Gabbard, 2022; Krizan & Herlache, 20

18). 이들의 회피 방략은 자신의 취약성으로

인해 상황에 직접 부딪히기보다는 철수적인

행동을 통해 자존감을 조절하려는 시도로 볼

수 있는데(Besser & Zeigler-Hill, 2010), 이러한

방략은 자기애적 취약성의 기본 방략으로써

호의적이지 않은 상황에서 자신을 숨기고 수

치심을 느끼지 않기 위한 시도로 본다(Rogoza

et al., 2022). 즉 자기애적 취약성이 현저한 이

들은 사회적 상황에서 비판이나 비웃음당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과 수치심을 예측함으로써

억제적이고 회피적이며 사회적 철수를 보이게

되는 것이다. 수치심이 사회적으로 철수와 연

관이 깊은 이유는 수치심 자체가 타인과 관련

된 사회적 감정(social emotion)이기 때문이다.

수치심은 사회적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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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이 알게 되었을 때 나타나게 되는데 이러

한 감정을 통해 자기 자신이 가치 없으며 혐

오스럽게 느껴지게 되고 타인보다 열등하다는

생각에 휩싸이게 된다(Gausel et al., 2012; Lewi

s, 1971). 이러한 개인 내적 차원의 수치심은

종국에 회피, 사회적 상호작용의 억제, 사회적

철수나 자기 자신을 고립시키는 행동 등 대인

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유발하게 된다(de Ho

oge et al., 2018).

한편, 본 연구는 자기애적 취약성과 은둔형

외톨이 성향 간의 관계에서 수치심이 어떠한

과정을 통해 은둔으로 이어지는지를 추가적으

로 설명하기 위해, 매개 변인으로서 경험회피

(experiential avoidance)에 주목하였다. 경험회피

는 불쾌한 감정, 사고, 생각 등의 사적 경험을

회피하는 것을 의미한다. 인간은 자극 뿐 아

니라 반응도 회피할 수 있으며(Hayes & Giffor

d, 1997; Hayes & Wilson, 1993), 특정한 사적

경험과 접촉하기를 꺼리는 개인이 그 경험의

형태 및 빈도를 변경하거나 그러한 경험을 일

으키는 상황적 맥락을 변경할 수 있는 존재이

다(Hayes et al., 1996).

선행연구에서 자기애적 취약성과 경험회피

간의 관계에 대해서 보고해 온 바가 있다. 노

고은과 안도연(2020)은 내현적 자기애가 경험

회피를 거쳐 심리적 안녕감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했으며 이러한 결과가 나타

나게 된 이유로 자기애적 취약성이 높은 이들

은 거절과 비판에 민감하고 쉽게 수치심을 느

끼기 쉬우므로 이러한 것들로부터 자신을 지

키기 위해 회피적인 방식을 사용하는 것으로

제안했다. 이승렬과 장혜인(2022)은 내현적 자

기애가 경험회피를 거쳐 사회불안으로 가는

경로에서 부분 매개효과가 있는 것으로 보고

했다. 이는 내현적 자기애가 높은 이들이 취

약한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 사적 경험을 억제

하고 억압하는 내적인 회피를 사용한 것으로

보았다.

수치심은 그 자체로 조절하기 어려운 감정

으로 고려되므로 왜곡된 인지와 정서 경험 억

압과 관련이 있고(Velotti et al., 2017) 자신의

부정적 경험을 부인하고 회피하는 시도를 유

발한다는 점에서 경험회피와 연관이 깊다. 수

치심과 같이 감당하기 어려운 감정은 부인되

는 경향이 있고 다른 활동을 통해 분산함으로

써 자신의 부끄러운 행동, 잘못이나 감정에

대한 인식을 최소화하게 된다(Elison et al., 200

6). 이러한 경험회피는 역설적으로 직면하고

싶지 않은 사고의 빈도를 더 늘리는 결과를

초래하며, 그 나름의 대처방식으로써 물질 남

용, 해리나 사회적 철수가 나타나게 된다. 이

는 단기적으로 유효한 방식이 되지만 장기적

으로 사회적, 신체적, 심리적인 손상을 초래하

게 된다(Hayes & Gifford, 1997). 다른 선행연구

에서도 내면화된 수치심과 경험회피 간의 연

관성은 연구되어 온 바가 있다. 이은정과 장

유진(2020)은 내면화된 수치심이 정신화와 고

통 감내력을 매개하여 경험회피에 영향을 미

치는 것으로 조사하였는데, 이는 수치심으로

인해 자신의 정서적인 성찰 능력이 떨어져 경

험회피로 이어진 것으로 설명된다. 또한 정지

은과 정남운(2023)은 아동기 외상과 성인기 대

인관계 문제에서 내면화된 수치심과 경험회피

의 순차매개효과를 밝혔는데, 이는 수치심이

내면화되어 있을 수록 고통스러운 감정을 피

하고자 경험회피 수준이 높은 것으로 해석된

다.

상술한 대로, 경험회피의 여러 방편 중 하

나는 사회적 철수로(Hayes & Gifford, 1997), 개

인이 자신의 부적응적인 대인관계 양식을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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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하지 않고 관계에 대한 인지적, 감정적 반

응 등을 과도하게 부정적으로 평가하기 시작

할 때, 냉담한 태도와 함께 철수적인 모습을

보임으로써 그러한 반응을 회피할 수 있게 된

다(Gerhart et al., 2014; Kashdan et al., 2009). 이

를 대입해 보면, 자기애적 취약성이 높은 이

들은 자신의 특권의식적인 태도를 인정하기보

다는 자신의 불완전한 모습이 타인에게 비칠

때 나타나는 부정적인 감정과 같은 반응을 문

제시함으로써 회피적이고 철수적인 모습을 보

이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선행연구를 살펴본 결과, 자기애적 취약성,

내면화된 수치심, 경험회피, 은둔형 외톨이 변

인 간의 밀접한 관련성과 유연성을 확인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자기애적 취약성이 수치심

과 경험회피를 통해 장기간의 은둔 생활에 영

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즉, 자기

애적 취약성이 현저한 이들은 자신이 바라는

이상적인 자기상에 한참 미치지 못한다는 생

각으로 인해 수치심이 현저하고, 이러한 불쾌

한 감정과 사고에 대한 회피적인 대처가 발생

함으로써 장기간의 사회적 철수를 의미하는

은둔형 외톨이 성향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가

정이 가능하다. 따라서 상술한 네 가지 변인

들 간의 관계를 검증함으로써 자기애적 취약

성이 은둔으로 이행되는 심리적 기제를 경험

적으로 검증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자기애적

취약성이 은둔형 외톨이에 미치는 영향과 두

변인 간 이어지는 구체적인 경로에 대한 이해

를 넓히고, 자기애적 성향이 높은 은둔형 외

톨이의 치료적 개입을 마련하는 데 유용한 경

험적 근거를 제공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가

설은 다음과 같다.

가설 1. 내면화된 수치심이 자기애적 취약

성과 은둔형 외톨이의 관계를 매개할 것이다.

가설 2. 경험회피가 자기애적 취약성과 은

둔형 외톨이의 관계를 매개할 것이다.

가설 3. 내면화된 수치심과 경험회피가 자

기애적 취약성과 은둔형 외톨이의 관계를 매

개할 것이다.

방 법

연구대상

본 연구는 초기 성인기에 해당하는 성인 남

녀를 대상으로 진행되었다. 연구 대상자의 연

령은 유민상과 신동훈(2021)이 청년기 사회적

고립을 조사한 연구에 따라 20세에서 35세로

설정했다. 본 연구는 한신대학교 생명윤리위

원회(Institutional Review Board [IRB])로부터 연

구 승인을 받은 후 IRB규정에 근거하여 진행

되었다(승인번호: No. 2023-01-006). 자료수집은

온라인 리서치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2023년 9

월 19일부터 9월 22까지 온라인 조사를 통해

이루어졌으며, 리서치 기관 패널 중 20세에서

35세 성인 남녀 312명을 대상으로 성비를 균

등하게 맞추어 참여자를 선발하였다(M = 29.1

8세, SD = 3.79). 연구 참가에 자발적으로 동

의한 참여자는 온라인 자기보고식 설문을 실

시하였다. 설문은 병리적 자기애 척도에서 자

기애적 취약성 요인을 추출한 척도, 내면화

된 수치심 척도, 경험회피 척도, 은둔형 외톨

이 척도로 구성되었다. 참여자 성별의 경우,

남성이 153명(49%), 여성이 159명(51%)으로 나

타났고, 연령대는 20대가 155명(49.7%), 30대가

157명(50.3%)으로 나타났다. 직업의 경우, 무

직이 33명(10.6%), 대학생이 41명(13.1%), 아

르바이트가 12명(3.8%), 전일제 직장인이 1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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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62.2%), 기타 직업군이 32명(10.26%)인 것으

로 나타났다.

측정도구

병리적 자기애 척도(Pathological Narcissism

Inventory [PNI])

본 연구에서 자기애적 취약성을 측정하기

위해 Pincus 등(2009)이 개발한 병리적 자기애

척도에서 양진원과 권석만(2016)이 번안 및 타

당화한 한국판 병리적 자기애 척도 중 자기애

적 취약성을 측정하는 3개의 하위요인과 20개

의 문항을 사용하였다. 20문항 중 10문항의

변동하는 자존감, 5문항의 특권분노, 5문항의

평가절하로 이루어져 있으며 각 문항은 6점

Likert 척도(0점 = 전혀 나같지 않다, 5점 =

매우 나 같다)로 평정하며, 점수가 높을수록

자기애적 취약성 수준이 높음을 의미한다. 양

진원과 권석만(2016)의 연구에서 보고한 내적

합치도 계수(Cronbach’s α)는 .92이며, 본 연구

에서는 .94로 나타났다.

은둔형 외톨이 척도(Hikikomori

Questionaire-25 [HQ-25])

본 연구에서 은둔형 외톨이 성향을 측정하

기 위해 Teo등(2018)이 개발하고 제세령 등

(2022)이 번안 및 타당화한 은둔형 외톨이 자

가보고 척도를 사용하였다. 고립, 사회화, 정

서적지지 3가지 하위요인으로 구성되어 있으

며 총 25문항 중 고립이 9문항, 사회화가 10문

항, 정서적 지지가 6문항으로 이루어져 있으

며 각 문항은 5점 Likert 척도(0점 = 해당되지

않는다, 4점 = 해당된다)로 구성되어 있다. 원

척도는 최근 6개월 동안 해당하는 상태를 표

시하게 되어 있으나 본 설문지에서는 3개월로

변경하였다. 제세령 등(2022)의 연구에서 내적

합치도 계수는 .93로 나타났으며, 본 연구에서

는 .92으로 나타났다.

내면화된 수치심 척도(Internalized Shame

Scale [ISS])

본 연구에서는 내면화된 수치심을 측정하기

위해 Cook(1987)이 개발하고 이인숙과 최해림

(2005)이 번안 및 타당화한 내면화된 수치심

척도를 사용하였다. 내면화된 수치심을 측정

하는 하위 요인으로 부적절감 10문항, 공허 5

문항, 자기처벌 5문항, 실수불안 4문항과 자존

감을 측정하는 6문항으로 총 30문항으로 구성

되어 있다. 원척도의 자존감 요인의 경우, 한

방향으로 대답하려는 경향을 제어하기 위해

Rosenberg 자존감 척도의 문항을 ISS 척도에 포

함한 것이므로, 본 연구에서는 6개의 자존감

문항을 제외하고 총 24문항을 사용하였다. 각

문항은 5점 Likert 척도(0점 = 그런 경우가 없

다, 4점 = 거의 항상 그렇다)로 평정되며, 총

점이 높을수록 내면화된 수치심이 높다는 것

을 의미한다. 이인숙과 최해림(2005)의 연구에

서 ISS 척도의 내적 합치도 계수는 .93으로 보

고되었으며, 본 연구에서 내적 합치도 계수는

.97으로 나타났다.

경험회피 척도(Multidimensional Experiential

Avoidance Questionnaire [MEAQ])

본 연구의 매개변수인 경험회피를 측정하

기 위해 Gámez 등(2011)이 개발한 다차원적

경험회피 척도에서 이주연과 유성은(2017)이

번안 및 타당화한 단축형 척도(K-MEAQ-24)를

사용했다. 총 24문항 중 고통혐오, 고통감내,

억압/부인, 지연행동, 회피행동, 주의분산/억

제 각각 4문항으로 이루어져 있다. 각 문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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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점 Likert식 척도로 ‘전혀동의하지 않음(1점)’

에서 ‘전적으로 동의함(6점)’으로 평정하며, 점

수가 높을수록 경험회피 수준이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주연과 유성은의 연구에서 내적

합치도 계수는 .82로 나타났으며 본 연구에서

내적 합치도 계수는 .85으로 나타났다.

자료분석

본 연구에서 수집된 자료는 IBM SPSS

Statistics 25.0과 PROCESS macro v. 4.3(Hayes,

2023)을 사용하여 분석하였으며 분석한 내용

은 다음과 같다. 첫째, 대상자의 인구통계학적

및 일반적 정보에 따른 은둔형 외톨이 수준에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빈도분석과 독

립표본 t검증 및 일원 배치 분산분석(One-way

ANOVA)를 실시했다. 둘째, 측정도구의 신

뢰도를 검증하기 위해 내적 합치도 계수

(Cronbach’ α)를 산출하였다. 셋째, 연구에 사용

된 변인(자기애적 취약성, 내면화된 수치심,

경험회피, 은둔형 외톨이 경향) 간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Pearson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넷째, 자기애적 취약성과 은둔형 외톨이 관계

에서 내면화된 수치심과 경험회피의 매개효과

를 확인하기 위해 SPSS PROCESS macro v.4.3.

의 Model 6번을 이용해 매개효과의 유의성

을 파악하였다. 마지막으로 매개효과의 통

계적 유의성을 확인하기 위해 부트스트래핑

(bootstraping)을 실시했다. 이를 위해 10,000개

의 표본을 재추출하고 95%의 신뢰구간을 설

정하였다. 이 과정에서 은둔형 외톨이 점수에

대한 직업군의 혼입 효과를 통계적으로 제거

하기 위해, 직업군을 공변인으로 포함하여 그

영향을 통제하였다.

결 과

인구 통계학적 정보에 따른 은둔형 외톨이 경

향의 특성

연구 대상자들의 성별, 연령, 학업, 직업에

따라 은둔형 외톨이 경향성에 차이가 있는지

검증하기 위해서 독립표본 t 검증 및 일원배

치 분산분석(One-way ANOVA), Scheffe 사후검

증을 실시하였으며 효과크기를 알아보기 위해

Cohen’s d와 에타제곱을 산출하였다.

은둔형 외톨이 성향은 성별과 연령대에 따

라서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은둔형 외톨이 성향은 학력에 따른 차이가 나

타나지 않았으나, 직업(F = 9.29, p < .001)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Scheffe 사후검증 결과, 전일제 직장인만 무직

이나 아르바이트를 하는 사람보다 은둔형 외

톨이 수준이 유의하게 높았으나, 그 외에는

유의한 차이가 발견되지 않았다. 그 결과는

표 1에 제시하였다.

주요변인 간 상관관계와 기술통계

본 연구의 주요 변인 간의 관련성을 알아보

기 위해 Pearson 상관분석 결과와 평균 및 표

준편차를 제시하였다. 그 결과는 표 2에 제시

하였다. 주요 변인 간 상관분석 결과를 살펴

보면, 모든 변수가 정적인 상관관계가 나타났

다. 먼저 자기애적 취약성은 내면화된 수치심,

r =. 68, p < .001, 경험회피, r = .59, p <

.001, 은둔형 외톨이, r = .47, p < .001, 와 유

의한 정적상관을 보였으며, 내면화된 수치심

은 경험회피, r = .64, p < .001, 은둔형 외톨

이, r = .64, p < .001, 와 유의한 정적상관을

보였다. 또한 경험회피는 은둔형 외톨이, 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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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n 집단 M(SD) t

성별
153 남 44.14(18.20)

-.689
159 여 45.55(17.92)

연령대
155 20대 43.90(18.43)

-.932
157 30대 45.81(17.67)

구분 n 집단 M(SD) F Scheffé

최종 학력

39 고졸 이하 50.25(18.87)

1.572 -

47 2, 3년제 대학 재학 중 혹은 졸업 42.53(17.48)

37 4년제 대학 재학 중 45.11(19.78)

173 4년제 대학 졸업 42.58(16.83)

16 대학원(석, 박사) 재학 중 혹은 졸업 42.37(16.54)

직업

33 무직a 58.33(14.35)

9.298*** c < a = b

41 학생b 46.90(19.33)

12 아르바이트c 57.17(19.66)

194 전일제 직장인d 41.04(16.53)

32 기타(자영업, 프리랜서 등)e 46.91(19.50)

*** p < .001.

주. Scheffé 사후검정 결과, 비교식에서 부등호(<, >)는 .05 수준에서 집단 간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내며,

‘=’는 집단 간 유의미한 차이가 없음을 의미함.

표 1. 인구통계학적 정보에 따른 은둔형 외톨이 경향성 차이

1 2 3 4

1. 자기애적 취약성 - .

2. 내면화된 수치심 .68*** -

3. 경험회피 .59*** .64*** -

4. 은둔형 외톨이 .47*** .64*** .52*** -

M 39.52 34.08 79.94 44.86

SD 18.52 22.94 15.56 15.56

왜도 -.01 .37 .04 .06

첨도 -.60 -.95 -.41 -.15

***p < .001.

표 2. 주요 변인 간 상관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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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p < .001, 와 유의한 정적상관이 있는 것

으로 나타났다. 또한, 다중공선성 진단을 실시

한 결과, 분산팽창지수(VIF)는 모두 10미만으

로 나타나 다중공선성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

단되었다.

자기애적 취약성과 은둔형 외톨이 경향 관

계에서 내면화된 수치심의 매개효과

자기애적 취약성과 은둔형 외톨이 경향의

관계에서 내면화된 수치심의 매개효과의 유의

성을 검증하기 위해 Process macro의 model 4를

설정하여 단순 매개분석을 실시하였다. 자기

애적 취약성을 독립변인으로, 은둔형 외톨이

경향을 종속변인으로, 내면화된 수치심을 매

개변수로 설정하였으며, 이에 대한 결과는 표

3에 제시하였다. 자기애적 취약성은 은둔형

외톨이 경향에 유의한 정적 영향을 미쳤으며,

β = .44, p < .001, 내면화된 수치심에도 유의

한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β 

= .83, p < .001. 하지만 자기애적 취약성과

내면화된 수치심을 동시에 투입했을 때, 자기

애적 취약성, β = .08, p >.05, 은 은둔형 외

톨이에 유의한 영향을 보이지 않았으며, 내면

화된 수치심, β = .43, p < .001, 은 은둔형

외톨이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

나 완전 매개효과를 확인할 수 있었다. 자기

애적 취약성과 은둔형 외톨이 관계에서 내면

화된 수치심의 매개효과의 유의성을 검증한

결과는 표 4에 제시되어 있으며, 내면화된 수

치심의 단순 매개효과는 유의한 것으로 나타

났다, β = .36, 95% CI = [.27, .46].

β Boot SE
95% CI

LL UL

내면화된 수치심 .36 .05 .27 .46

표 4. 내면화된 수치심의 부트스트래핑 결과

종속변인 독립변인 β SE t 95% CI F R²

LL UL F df1 df2

내면화된

수치심
자기애적 취약성 .83 .05 16.22*** .73 .93 57.08 5 306 .48

은둔형

외톨이

내면화된 수치심

자기애적 취약성

.43

.08

.04

.05

9.48***

1.52

.34

-.02

.52

.19
45.03 6 305 .47

은둔형

외톨이
자기애적 취약성 .44 .04 9.57*** .35 .53 27.94 5 306 .31

주. CI = confidence interval, LL = lower limit, UL = upper limit.
***p < .001.

표 3. 자기애적 취약성과 은둔형 외톨이 성향 관계에서 내면화된 수치심의 단순 매개분석



신인수․안도연 / 자기애적 취약성과 은둔형 외톨이 경향의 관계: 내면화된 수치심과 경험회피의 매개효과

- 119 -

자기애적 취약성과 은둔형 외톨이 성향 관

계에서 경험회피의 매개효과

자기애적 취약성과 은둔형 외톨이의 관계에

서 경험회피의 매개효과 유의성을 검증하기

위해 경험회피를 매개변수로 설정하고 그 결

과를 산출했다. 이에 대한 결과는 표 5에 제

시하였다. 자기애적 취약성은 경험회피에 유

의한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β 

= .48, p < .001. 은둔형 외톨이를 종속변인으

로 경험회피와 자기애적 취약성을 동시에 투

입했을 때, 자기애적 취약성과 은둔형 외톨이

는 유의한 영향을 보였으며, β = .26, p <

.001, 경험회피 역시 유의한 정적 영향을 보였

다, β = .38, p < .001. 이를 통해 자기애적

취약성과 은둔형 외톨이 관계에서 경험회피가

부분 매개효과를 보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자기애적 취약성과 은둔형 외톨이 관계에서

경험회피를 더하면 약 6.8%를 추가로 설명하

여 총 설명량은 38%로 증가하였다, F(6, 305)

= 31.32, p < .001. 자기애적 취약성과 은둔형

외톨이 관계에서 경험회피의 매개효과의 유의

성을 검증한 결과(표 6), 신뢰구간이 0을 포함

하지 않아서 경험회피의 매개효과는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β = .18, 95% CI = [.12,

.26].

자기애적 취약성과 은둔형 외톨이 관계에

서 내면화된 수치심과 경험회피의 순차적 매

개효과

자기애적 취약성과 은둔형 외톨이 관계에서

내면화된 수치심과 경험회피의 순차적 직렬매

개 효과는 PROCESS macro의 model 6을 이용하

여 분석하였다. 독립변인은 자기애적 취약성

을, 종속변인에는 은둔형 외톨이를 설정하고

매개변인으로 내면화된 수치심과 경험회피를

차례대로 투입하여 결과를 산출했다. 그 결과

β Boot SE
95% CI

LL UL

경험회피 .18 .03 .12 .26

표 6. 경험회피의 부트스트래핑 결과

종속변인 독립변인 β SE t
95% CI F

R²
LL UL F df1 df2

경험회피 자기애적 취약성 .48 .04 12.81*** .41 .56 36.72 5 306 .38

은둔형

외톨이

경험회피

자기애적 취약성

.38

.26

.07

.05

5.78***

4.7***

.25

.15

.51

.37
31.32 6 305 .38

은둔형

외톨이
자기애적 취약성 .44 .05 9.57*** .35 .54 27.94 5 306 .31

***p < .001.

표 5. 자기애적 취약성과 은둔형 외톨이 성향 관계에서 경험회피의 단순 매개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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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표 7에 제시했다. 자기애적 취약성은 은둔

형 외톨이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으며, β =

.44, p < .001, 내면화된 수치심에도 정적 영향

을 미쳤다, β = .83, p < .001. 자기애적 취약

성과 내면화된 수치심을 경험회피에 투입하면

내면화된 수치심은 경험회피에 정적 영향을

미쳤으며, β = .28, p < .001, 자기애적 취약

성 역시 경험회피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 β 

= .25, p < .001. 마지막으로 은둔형 외톨이를

종속변인으로 설정해 나머지 변인을 투입했을

때, 자기애적 취약성은 은둔형 외톨이에 직접

적으로 미치는 효과는 유의하지 않았으나, β 

= .03, p >.05, 자기애적 취약성이 내면화된

수치심을 거쳐 은둔형 외톨이에 미치는 영향

을 유의하였으며, β = .37, p < .001, 경험회

피를 거쳐 은둔형 외톨이에 미치는 영향은 유

의하였다, β = .18, p < .001. 즉, 자기애적 취

약성과 은둔형 외톨이의 관계에서 직접 효과

는 유의하지 않았으나, 내면화된 수치심과 경

험회피를 거쳐 나타난 간접 효과는 유의한 것

으로 나타났다. 자기애적 취약성과 은둔형 외

톨이 관계에서 내면화된 수치심과 경험회피를

투입하면 17%의 설명력이 추가되어 총 설명

량은 48%로 나타났다, F(7, 304) = 40.72, p <

.001.

독립변인은 자기애적 취약성(X), 종속변인

은 은둔형 외톨이(Y), 매개변인은 내면화된

수치심(M1)과 경험회피(M2)로 설정한후, 자기

애적 취약성이 은둔형 외톨이에 미치는 순차

매개효과를 탐색한 결과는 표 8과 같다. 내

면화된 수치심을 매개변인으로 한 매개효과

(X→M1→Y)는 유의했고, β = .32, 95% CI =

[.22, .42], 매개변인을 경험회피로 설정하여 투

입한 결과 역시 유의하였다, β = .05, 95% CI

= [.01, .10]. 마지막으로 자기애적 취약성과

은둔형 외톨이 관계에서 내면화된 수치심과

경험회피의 순차매개효과 역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β = .04, 95% CI = [.01, .08]. 따라

서 자기애적 취약성이 은둔형 외톨이 관계에

서 내면화된 수치심과 경험회피의 순차매개효

종속변인 독립변인 β SE t
95% CI F

R²
LL UL F df1 df2

내면화된

수치심
자기애적 취약성 .83 .05 16.22*** .73 .93 57.08 5 306 .48

경험회피
내면화된 수치심

자기애적 취약성

.28

.25

.04

.05

7.18***

5.26***

.21

.16

.36

.35
44.24 6 305 .47

은둔형

외톨이

내면화된 수치심

경험회피

자기애적 취약성

.37

.19

.04

.05

.07

.06

7.78***

2.89***

.64

.28

.06

-.08

.47

.32

.15

40.72 7 304 .48

은둔형

외톨이
자기애적 취약성 .44 .05 9.57*** .35 .54 27.94 5 306 .31

***p < .001.

표 7. 자기애적 취약성과 은둔형 외톨이 성향 관계에서 내면화된 수치심과 경험회피 순차매개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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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는 유의 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모형의

경로계수는 그림과 같다.

논 의

본 연구는 자기애적 취약성이 은둔형 외톨

이에 미치는 영향에서 내면화된 수치심과 경

험회피의 영향을 검증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

의 주요 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자기애적 취약성이 은둔형 외톨이의

관계에서 내면화된 수치심이 완전 매개효과를

보였다. 이는 자기애적 취약성이 높은 개인일

수록 내면화된 수치심을 경험할 가능성이 높

고, 이에 따라 장기적인 은둔 생활을 유지하

거나 그러한 생활 양식으로 이행할 위험이 증

β Boot SE t
95% CI

LL UL

총 효과 .44 .05 9.57*** .35 .53

직접효과 .04 .06 .64 -.08 .15

간접효과

(total)
.41 .05 .31 .52

매개효과1

X→M1→Y
.32 .05 .22 .42

매개효과2

X→M2→Y
.05 .02 .01 .10

매개효과3

X→M1→M2→Y
.04 .02 .01 .08

***p <.001.

표 8. 자기애적 취약성과 은둔형 외톨이 성향 관계에서 내면화된 수치심과 경험회피 순차매개효과 검증

주. 괄호 안은 간접효과 통제한 직접효과

그림 1. 연구모형의 비표준화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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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이러한 결과는 내

현적 자기애와 수치심의 유의한 경로를 확인

한 선행연구 결과(나하영, 신태섭, 2016; 박지

연 등, 2011; 이문선, 이동훈, 2014)와 일치하

며, 다양한 문헌에서 자기애적 취약성 성향자

들이 철수적인 모습을 보이는 이유로 수치심

이 자주 거론된다는 설명과 일치한다(Bernardi

& Eidlin, 2018; Besser & Priel, 2010; Krizan &

Herlache, 2018; Rogoza et al., 2022). 수치심과

자기애적 취약성은 그 정의상 자신이 할당한

이상적 기준에 미치지 못했을 때 부적응을 겪

는다는 점(Gabbard, 2022)과 이러한 것을 타인

이 알게 될지도 모른다고 생각함으로써 자기

패배적인 사고와 함께 철수적인 모습이 나타

날 수 있다는 점(de Hooge et al., 2018)에서 유

사하다. 즉, 자기애적 취약성이 높은 개인이

사회적 철수를 보이는 양상은 내면화된 수치

심을 매개로 이해될 수 있는 하나의 가능성으

로 해석할 수 있다.

둘째, 자기애적 취약성과 은둔형 외톨이의

관계에서 경험회피가 부분적인 매개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내현적 자기애

가 경험회피를 거쳐 다양한 부적응적 결과와

관련된다고 보고한 선행연구들(노고은, 안도연,

2020; 이승렬, 장혜인, 2022)의 결과와 맥락을

같이한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자기

애적 취약성이 높은 개인들이 사회적 관계에

서 자신의 과도한 특권의식적 욕구나 기대를

직접적으로 인식하거나 수용하기보다는, 대인

관계에서 경험하는 부정적인 사적 경험에 주

목하고 이를 회피하려는 경향을 보일 가능성

이 있음을 시사한다. 나아가 이러한 회피 성

향은 부정적 정서를 감소시키기 위한 전략으

로서 사회적 철수 행동과 연관될 수 있으며

(Gerhart et al., 2014; Hayes & Gifford, 1997), 자

기애적 취약성과 은둔형 외톨이 간의 관계를

이해하는 하나의 설명 틀로 고려될 수 있다.

셋째, 자기애적 취약성이 은둔형 외톨이로

가는 경로에서 내면화된 수치심과 경험회피가

완전 이중매개효과를 나타낸 것으로, 이러한

결과는 자기애적 취약성이 은둔형 외톨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기보다는 내면화된 수치심

과 경험회피를 경유하여 관련될 가능성을 시

사한다. 자기애적 취약성이 현저한 이들은 수

치심이 만성화되어 있을 가능성이 있으며, 수

치심을 조절하기 위한 방식으로 경험회피가

활용될 수 있고, 이 과정에서 냉담한 태도나

철수적인 행동이 나타날 수 있으며 이러한 양

상이 장기적인 은둔 생활과 연관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한편, 이러한 연구 결과는 내

면화된 수치심이 경험회피로 가는 경로가 정

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난다는 선행연구(이은정,

장유진, 2020; 정지은, 정남운, 2023)와 맥락을

같이한다. 이는 수치심이 만성화될수록 더 큰

수치심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한 회피 기제가

작동할 가능성이 있으며, 수치심과 같이 조절

이 어려운 파괴적인 감정일수록 회피적인 방

략이 나타날 경향이 있음을 시사한다(de Hooge

et al., 2010; Elison et al., 2006; Velotti et al.,

2017). 다만 경험회피는 내면화된 수치심과 함

께 모형에 포함될 경우 설명량의 증가는 크지

않아, 은둔형 외톨이 성향을 보이는 개인의

정서적 처리 양상을 보다 정교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여

겨진다.

넷째, 자기애적 취약성은 내면화된 수치심,

경험회피 모든 경로에서 은둔형 외톨이로 이

어지는 경로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

으며, 이를 통해 자기애적 취약성과 은둔형

외톨이 간의 관련성을 시사하는 결과를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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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다. 이는 자기애적 취약성이 높은 개인들

이 자신의 취약성을 방어하기 위해 대인관계

에서 회피적이고 철수적인 양상을 보일 가능

성이 있으며, 이러한 행동 양상이 장기적으로

유지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이러한 결과는

국내에서 내현적 자기애가 높은 개인일수록

물리적인 사회적 고립 수준이 높다고 보고한

선행연구(김민재, 김은정, 2018)의 결과와 맥락

을 같이한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은둔형 외톨

이의 심리적 특성으로 자기애적 취약성 성향

을 언급한 기존 문헌들(Iwakabe, 2020; Kato et

al., 2019; Sarchione et al., 2015)의 논의는 본 연

구의 결과와 일관된 방향성을 보인다고 해석

할 수 있다.

이상의 결과들에 기반한 본 연구의 의의는

다음과 같다. 먼저 사회적 철수와 연관이 깊

은 자기애적 취약성이 은둔형 외톨이로 이어

질 가능성을 본 연구의 결과를 통해 제시함으

로써, 장기간의 사회적 철수와 고립을 보이는

은둔형 외톨이들의 심리 치료적 개입을 위해

성격적인 측면에서 자기애적 취약성을 파악할

필요성을 제안했다. 자기애적 취약성은 그 개

념의 다른 표현인 ‘내현적(covert)’ 자기애라는

용어에서 시사되듯이 치료 장면에서 특권의

식적인 기대를 부인하는 경향과 사고나 인지

등이 드러나지 않아 회피성 성격이나 단순한

신경증으로 오해되어 적절한 치료적 개입을

어렵게 하는 병리적인 성격이다(Dickinson &

Pincus, 2003; Pincus et al., 2014). 이와 더불어

은둔형 외톨이 중 다수가 회피성 성격장애,

주요우울장애나 사회불안장애 등으로 진단되

는 것을 고려하면(Teo, 2010; Teo et al., 2015),

회기가 계속됨에 따라 은둔형 외톨이 중 적지

않은 이들이 자기애적인 면을 나타낼 가능성

을 시사한다고 볼 수 있다.

다음으로, 자기애적 취약성이 내면화된 수

치심을 완전 매개로 은둔형 외톨이로 이어지

는 순차적인 경로를 확인함으로써, 이들에 대

한 유용한 개입 전략을 찾는 데 중요한 시사

점을 제공한다. 이는 사회적으로 철수된 자기

애적 취약성 성향자에게 만연한 분개 등에 비

판단적인 자세를 유지하고 자기 증진이나

유능감에 대한 욕구와 그러한 욕구 좌절로

인한 취약성을 강조해 다룸으로써 수치심을

극복하도록 도와야 할 필요성을 시사한다

(Ronningstam, 2020).

한편, 지금까지 은둔형 외톨이에 대한 증거

기반개입이 확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본 연구

는 주요 경로를 보완하는 변인으로서 경험회

피를 고려함으로써 자기애적인 성향과 수치심

이 만연한 은둔형 외톨이들에 대한 개입에 시

사점을 제공한다. 이를 통해 자기애적 취약성

수준이 높은 이들에게 수치심과 같은 내적 경

험에 대한 회피적 대처 양상을 완화하는 방향

의 임상적 접근이 사회적 철수를 완화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본 연구의 제한점 및 후속 연구를 위한 제

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온라인으

로 자기 보고식 설문을 통해 자료를 수집하였

으므로 표본에 의한 오차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은둔형 외톨이들은 인터넷 중독에 빠

지는 경향이 있어 오프라인 표본과 차이가 있

을 것으로 추측된다.

둘째, 본 연구는 연구 대상자를 20세에서

35세로 한정하고 있어 전 연령에 걸쳐 연구

결과를 일반화하기 어려울 수 있다. 자기애

적 취약성은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서 지속해

서 줄어드는 경향이 있으며(Weidmann et al.,

2023), 한국에서 은둔형 외톨이에 대한 관심은

2000년대 초중반 정도로, 당시 은둔형 외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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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이 은둔 생활을 지속한 중년기에 들어섰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따라서, 후속 연구

에서는 그 목적에 따라 많은 연령대를 고려하

는 것이 바람직할 수 있다.

셋째, 본 연구의 대상자는 자기보고식 척도

를 통해 선별된 잠재적 은둔형 외톨이 성향군

이라는 점에서 결과 해석에 제한이 있다. 따

라서 본 연구 결과를 장기간의 사회적 철수와

기능 손상을 동반한 임상적 은둔형 외톨이 집

단에 직접적으로 일반화하는 데에는 주의가

필요하다. 향후 연구에서는 임상 면담이나 기

능 수준에 대한 객관적 평가를 병행하여 은둔

형 외톨이의 심각도 수준에 따른 차이를 보다

정교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

넷째, 본 연구는 횡단연구를 진행하였으므

로 변인 간의 선후 관계를 확증하기 어렵다.

은둔생활이 길어지며 수치심이 높아질 가능성

을 배제하기 어렵다. 추후 연구에서는 종단

연구를 통해 변인간의 관계가 어떤 식으로 변

화되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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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study examined the mediating effects of internalized shame and experiential avoidance in the

relationship between narcissistic vulnerability and hikikomori tendencies. A total of 312 adults aged 20 to

35 years (153 men and 159 women) completed an online survey including measures of narcissistic

vulnerability, hikikomori tendencies, internalized shame, and experiential avoidance. The results indicated

that internalized shame fully mediated the relationship between narcissistic vulnerability and hikikomori

tendencies, whereas experiential avoidance showed a partial mediating effect. In addition, a multiple

mediation model including both internalized shame and experiential avoidance revealed a full mediating

effect. By empirically examining the association between narcissistic vulnerability and hikikomori tendencies,

this study extends the understanding of the psychological mechanisms underlying the development of

hikikomori tendencies. The findings further suggest that internalized shame and experiential avoidance

should be considered important targets in therapeutic interventions for individuals with narcissistic

vulnerability who exhibit withdrawal tendenc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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